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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가지 병을 다스린다는 백년초는 예로부터 해열 진정·기관지 천식·소화불량·위경련 증상· 변비·혈

액순환 불량·두통·당뇨병 등에 뛰어난 약효와 효능을 가진 식물로 알려져 민간에서 널리 사용됐다. 

 

특히 요즘 백년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많은 효능이 입증되고, 웰빙과 로컬푸드 바람을 타고 백년

초를 이용한 음식과 제품 등도 주목 받고 있다. 

 

백년초는 고혈압·노화억제·항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페놀성 물질과 플라보노이

드가 생강, 칡뿌리 등에 비해 다량 함유하고 있고, 식이섬유·칼슘·철분·비타민C 등도 많이 함유돼 

있어 피부미용과 몸이 붓는 부종 억제, 관절염, 다이어트 등에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에는 신경보호 활성, 장기 기억력 향상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백년초의 열매와 

줄기를 가공해 초코렛, 차, 비누, 화장품, 의약품 등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문영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995년부터 백년초를 지역특산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식품으로서의 가치와 영양 분석을 시작했고 1999년부터는 가공 판매를 하고 있

다”고 말했다. 

 

문 소장은 “최근에는 열매와 색소의 차이만 있고 효능은 비슷한 줄기 수요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

다”며 “백년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이 확대된다면 감귤에 이어 제주의 주요 작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소장은 “백년초는 효능이 우수해 제주의 괜찮은 소득 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 가시가 많

아 생산과 수확에 어려움이 많다”며 “최근에 가시가 적은 선인장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가는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해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는 미래 소비자를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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